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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와 비만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201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상

남도 C시 소재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

검증(Scheffe‘s-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만스트레스 정도는 18.26±5.66으로 중간정도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체중조절행위 특성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와의 차이는 경제상태

(F=3.99, p=.020), 체형인식(F=14.41, p<.001), 체형․체격 만족도(F=15.88, p<.001), 체중조절관심도

(F=4.82, p=.001), 음식량 조절(F=2.41, p=.050), 체형․체격 강박(F=24.06, p<.001), 식이요법경험(F=6.04, 

p<.001), 평균수면시간(t=2.10, p=.036), 원하는 체중 감량정도(F=10.4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따라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체중인식과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는 비만스트레스와 관

련한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심어 :∣체중∣비만∣스트레스∣여대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eight control behavior and obesity stress of college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7 to September 13 of 2013 and .the subjects 

were 213 college women in C city of Gyoung-nam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The score of obesity 

stress was moderate(18.26±5.66). The level of obesity stress was affected by variou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eight control behavior characteristics including economic status(F=3.99, 

p=0.020), figure recognition(F=14.41, p<.001), satisfaction of body figure(F=15.88, p<.001), interest 

of weight control(F=4.82, p=.001), control of food amount(F=2.41, p=.050), body figure 

compulsion(F=24.06, p<.001), experience of dieting (F=6.04, p<.001), sleeping hours(t=2.10, 

p=.036), desired losing weight (F=10.47, p<.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these 

variables during development of body weight control programs for college women. 

■ keyword :∣Body Weight∣Obesity∣Stress∣Colleg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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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년기 여성들은 외모나 체형을 최고의 가치 중에 하

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기 위

한 체중조절에 관심을 보이고 표준체중 이하의 체형을 

바람직한 체형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신체상의 편견이 

큰 경우가 많다[1-4]. 또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날

씬한 몸매의 아름다움에 대한 적극적 강조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다

이어트를 시행하게 되며 정상 체중인 사람들도 체중조

절을 하는 현상이 빈번한 실정이다[5][6]. 더불어 청년

기 여대생 대부분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에 의해 자신의 건강을 위한 비만관리 보다는 외모를 

위한 비만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며[7], 정상 또는 

과소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하다고 인식하여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

고서라도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5-9].  

한편, 많은 여대생들이 단기간에 체중감량을 원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체중조절 행

위들 대부분이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도에 따른 것이 아

니라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으로 실시하다보니 또

다시 체중증가를 초래하여 체중감량을 위한 체중조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7][10][11]. 이와 같이 

올바른 지식 없이 실시하는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체중

감량행위는 생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중감소와 증가

의 반복적 악순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역효과를 가져오

기도 한다[10]. 

일반적으로 비만의 객관적 척도로는 신장과 체중으

로 산출하는 체질량지수(BMI)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대생은 객관적인 비만수준보다 자신 또는 타

인의 평가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7] 주관적으로 인지된 건강상태가 건강관련 행태와 연

관될 수 있기에 각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인

식하는 체형 및 비만도 건강행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8][12][1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

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14], 남성에 

비해 비만을 인지하는 능력이 더 민감하고 신체에 대한 

과대평가가 심하여[15],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여성

들까지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인식하

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 

같은 왜곡된 사회적인 체형인식으로 인한 실제 체형과 

체형지각 간의 불일치는 체형 및 체중조절과 관련한 심

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고[2][7],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

규칙한 식사, 폭식이나 거식증, 약물복용 등의 무리한 

체중조절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5][6].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임신과 출

산, 가정에서 중요한 건강관리자가 될 청년기 여대생들

의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올바른 신체

상 정립과 체중조절 행위 및 비만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담 및 중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11][16][17]. 

더불어 여대생들의 체중조절 행위에 대한 올바른 중재

적 접근을 위해서는 체중조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인들뿐만 아

니라 다양한 관련 특성들에 대한 확인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대생을 대상으로 비만수준[18][19], 체형

인식[6][20], 체중조절행위[6][11], 체중조절행위의 예측

요인이나 영향요인[16], 비만스트레스[5][21][22]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꾸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하지

만, 선행연구들은 여대생들의 객관적 비만도나 체형인

식, 체형만족도에 따른 비만스트레스나 제한된 변인으

로 비만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여대생들의 다양한 체중조절행위 특성

을 실제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몇 몇 선행연구들에서는 체중조절행위나 비만스트레스

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21-23] 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체형에 민감하고 체중조

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며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청년기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제

적 체중조절행위 특성과 비만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여대생의 올바른 신체상 정립과 

비만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담 및 중재를 통한 

건강관리 실천 방안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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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의 체중조절행위와 비만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 특성을 파악한다. 

2) 여대생의 비만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3)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과 체중조절행위 특성에 따

른 비만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 특성과 비만스트

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C시에 위치한 4개 대학

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편의 표집 하였다. 

대상자 표본의 수는 G*Power3.1.5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기준

으로 산출한 결과 권고한 표본 수는 총 107명이었으나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230명으로 확대하

여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7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자료 수집을 도

와줄 연구보조원들에게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사전교

육을 직접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참

여의 자율성, 자료수집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학문적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연구윤리준수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보조

원들은 대상자들에게 미리 교육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

를 받고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을 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무기명으로 작성한 설문지

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하였고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26부를 수거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고 부적절

하게 작성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213부를 최종 분

석대상으로 삼았다.  

3. 연구 도구
3.1 체중조절행위
체중조절행위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참

조하여 문항을 발췌하였고 정윤경과 태영숙[6]이 사용

한 항목을 채택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체중조절행위문항에는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본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체

형, 체형에 대한 만족, 체중조절 경험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질량지수는 체

중(kg)/신장(㎡)으로 산출하는 값으로 실제체형을 판정

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확인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

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 BMI 18.5kg/㎡미만을 저체중

군, 18.6-22.9kg/㎡를 표준체중군, 23-24.9kg/㎡를 과체

중군, 25kg/㎡ 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3.2 비만스트레스
비만스트레스는 비만으로 느끼는 주관적 스트레스를 

말하며[7], 본 연구에서는 Bem-Tovim과 Waker[24]가 

개발한 Body Attitudes Questionnaire(BAQ)를 조선진

과 김초강[7]이 수정․보완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구개발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 2인과  

통계학 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3점 Likert 척도(1=‘그렇지 않다’, 2=‘보통이

다’, 3=‘그렇다’)로 변형한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선진과 김

초강[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904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체중조절행위 특성, 비만스트레스 정

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

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

중조절행위 특성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정도의 차이는 

t-검증(t-test),일원분산분석(ANOVA), Scheffe's tes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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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전체 연구대상자 213명 중 1학년 55명(25.8%), 2학년 

61명(28.6%), 3학년 80명(37.6%), 4학년 17명(8.0%)이

었으며, 대상자의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77명

(36.2%), 보건계열 73명(34.3%), 예체능계열 34명

(16.0%), 자연과학계열 13명(6.1%), 공학계열 6명

(2.8%), 기타계열이 10명(4.7%)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

족여부는 ‘만족’ 88명(41.3%), ‘그저 그렇다’ 84명

(39.4%), ‘매우 만족’ 19명(8.9%), ‘불만족’ 16명(7.5%), 

‘매우불만족’ 6명(2.8%) 순이었다. 대상자가 인지한 가

정의 경제 상태는 ‘중’ 170명(79.8%), ‘하’ 24명(11.3%), 

‘상’ 19명(8.9%)이었으며, 성적은 ‘보통’ 107명(50.2%), 

‘좋음’ 65명(30.5%), ‘나쁨’ 29명(13.6%), ‘매우 좋음’ 8명

(3.8%), ‘매우 나쁨’ 4명(1.9%) 순이었다. 

특성 분류 N %

학년
1학년 55 25.8
2학년 61 28.6
3학년 80 37.6
4학년 17 8.0

전공

인문사회계열 77 36.2
자연과학계열 13 6.1
공학계열 6 2.8
예능계열 34 16.0
보건계열 73 34.3
기타 10 4.7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 6 2.8
불만족 16 7.5
그저 그렇다 84 39.4
만족 88 41.3
매우 만족 19 8.9

경제상태
상 19 8.9
중 170 79.8
하 24 11.3

성적

매우 좋음 8 3.8
좋음 65 30.5
보통 107 50.2
나쁨 29 13.6
매우 나쁨 4 1.9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3)

2. 대상자의 체중조절행위 특성 
대상자의 체중조절행위 특성은 [표 2]와 같았다.

특성 평균±표준편차(최대값-최소값)
신장 162.52±4.42(150∼174)
체중 52.90±6.92(38∼85)
체질량지수(BMI)  20.03±2.21(15.22∼28.4)

특성 분류 N %

체질량지수(BMI)
저체중군(<18.59) 56 26.3
표준체중군(18.60-22.99) 137 64.3
과체중군(23-24.99) 13 6.1
비만군(≥ 25) 7 3.3

체형인식

아주 마른편 2 0.9
마른편 24 11.3
표준 106 49.8
살찐편 72 33.8
아주 살찐편 9 4.2

체형과 체격
만족 정도

항상 6 2.8
가끔 75 35.2
드물게 63 29.6
없음 69 32.4

체중조절 관심도
매우 관심 있다 89 41.8
약간 관심 있다 74 34.7
보통이다 35 16.4
관심 없다 15 6.9

음식량 조절

항상 20 9.4
대부분 40 18.8
가끔 78 36.6
드물게 40 18.8
없음 35 16.4

체형·체격 강박

항상 19 8.9
대부분 27 12.7
가끔 28 13.1
드물게 66 31.0
없음 73 34.3

식이요법 경험

없음 50 23.5
한번 48 22.5
2-3번 56 26.3
4-5번 25 11.7
5번 이상 34 16.0

평균수면시간 7시간 미만 97 45.5
7시간 이상 116 54.5

원하는 체중감량
5kg 이하 155 72.8
6-10kg 50 23.5
11kg 이상 8 3.8

표 2. 대상자의 체중조절행위 특성               (N=213) 

대상자의 신장은 평균 162.52±4.42, 체중은 평균 

52.90±6.92이었다. 평균 BMI는 20.03±2.21로  BMI 상 '

표준체중군' 137명(64.3%), '저체중군' 56명(26.3%), 

‘과체중군' 13명(6.1%), '비만군'은 7명(3.3%)이었다.  

체형인식에서는 '표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106명

(49.8%)으로 가장 많았고, '살찐 편'으로 인식하는 경우

가 72명(33.8%), '마른 편'은 24명(11.3%), '아주 살찐 

편'은 9명(4.2%)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체격 만족정도

에서 대상자들은 '가끔' 75명(35.2%), '없음'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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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드물게' 63명(29.6%), '항상' 6명(2.8%)으로 

답했다. 체중조절 관심도에서는 89명(41.8%)이 ‘매우 

관심 있다’, 74명(34.7%)은 ‘약간 관심 있다’, 35명

(16.4%)은 ‘보통이다’, 15명(6.9%)은 ‘관심이 없다’로 나

타났다. 음식량 조절은 ‘가끔’하는 경우가 78명(36.6%)

으로 가장 많았다. 체형·체격 강박은 ‘없음’이 73명

(34.3%), ‘드물게’ 66명(31.0%), ‘가끔’ 28명(13.1%), ‘대

부분’ 27명(12.7%), ‘항상’ 19명(8.9%)이었으며, 식이요

법 경험은 ‘2∼3회’가 56명(26.3%), ‘없다’ 50명(23.5%), 

‘한번’ 48명(22.5%), ‘5회 이상’ 34명(16.0%), ‘4∼5회’ 25

명(11.7%)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이

상’이 116명(54.5%), ‘7시간 미만’은 97명(45.5%)이었으

며, 원하는 체중 감량은 ‘5kg 이하’가 115명(72.8%)으로 

가장 많았고 ‘6∼10kg’가 50명(23.5%), ‘11kg 이상’이 8

명(3.8%)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비만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비만스트레스 정도는 [표 3]과 같았다. 대상

자의 비만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18.26±5.66(평균평점 

1.66±0.51)으로 나타났다. 

특성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만스트레스 18.26±5.66 11 33

표 3. 대상자의 비만스트레스 정도                (N=21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중조절행위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정도는 

[표 4]와 같았다. 

대상자의 비만스트레스 정도는 경제상태(F=3.99, 

p=.020), 체형인식(F=14.41, p<.001), 체형․체격 만족

도(F=15.88, p<.001), 체중조절관심도(F=4.82, p=.001), 

음식량 조절(F=2.41, p=.050), 체형․체격 강박(F=24.06, 

p<.001), 식이요법경험(F=6.04, p<.001), 평균수면시간

(t=2.10, p=.036), 원하는 체중 감량(F=10.4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자신의 체

형을 비만하게 인식할수록, 체형․체격에 덜 만족할수

록, 체형․체격에 대한 강박이 잦을수록, 식이요법경험

이 많을수록, 원하는 체중 감량의 무게가 많을수록 비

만스트레스가 높았다. 

특성 분류

비만스트레스

M±SD
t or F(p) 
Scheffe's

학년
1학년 18.35±5.48

0.081
(.970)

2학년 18.30±5.31
3학년 18.06±5.95
4학년 18.76±6.52

전공

인문사회계열 17.23±5.95

2.161
(.060)

자연과학계열 18.85±6.15
공학계열 15.50±4.23
예능계열 17.41±4.87
보건계열 19.84±5.61
기타 18.40±0.40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 18.67±6.86
0.839
(.502)

불만족 15.81±5.46
그저 그렇다 18.29±5.39
만족 18.59±6.11
매우 만족 18.53±4.38

경제상태
상 a 15.32±5.20 3.991

(.020)
c>a

중 b 18.32±5.65
하 c 20.13±5.38

성적

매우 좋음 16.25±4.59
1.233
(.298)

좋음 17.31±5.46
보통 19.00±5.86
나쁨 18.03±5.67
매우 나쁨 19.50±3.42

체잘량지수(BMI)

저체중군(<18.59) 16.82±5.56
1.884
(.133)

표준체중군
(18.60-22.99) 18.63±5.61 
과체중(23-24.99) 19.69±5.82
비만군(≥ 25) 19.86±6.26

체형인식

아주 마른편 a 21.00±11.31
14.411
(<.001)
d, e>c>b

마른편 b 13.38±3.03
표준 c 17.07±4.79
살찐편 d 20.96±5.88
아주 살찐편 e 23.11±3.92

체형과 체격
만족 정도

항상 a 14.33±3.72 15.883
(<.001)
d>a,b,c

가끔 b 16.27±5.04
드물게 c 17.25±4.74
없음 d 21.68±5.68

체중조절 
관심도

매우 관심 있다 a 20.01±5.75 4.821
(.001)
   a>c

약간 관심 있다 b 17.76±5.58
보통이다 c 15.89±4.39
관심 없다 d 15.52±5.42

음식량 조절

항상 20.10±6.77
2.418
(.050)

대부분 19.88±4.91
가끔 17.51±5.25
드물게 18.53±6.08
없음 16.71±5.74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중조절행위 특성에 따른 비
만스트레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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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체격
강박

항상 a 24.68±4.14
24.062
(<.001)
 a,b>d>e
  c>e 

대부분 b 21.85±3.80
가끔 c 20.54±5.32
드물게 d 17.76±5.48
없음 e 14.84±4.16

식이요법
경험

없음 a 15.76±4.99
6.046
(<.001)
a<c,d,e 

한번 b 16.94±5.15
2-3번 c 19.82±5.28
4-5번 d 20.24±5.83
5번 이상 e 19.76±6.21

평균수면시간 7시간 미만 19.14±5.47 2.105
(.036)7시간 이상 17.51±5.73

원하는 체중감량
5kg 이하 a 17.22±5.44 10.471

(<.001)
 a<b

6-10kg b 20.96±5.21
11kg 이상 c 21.50±6.46

Ⅳ.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와 비만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여대생의 올바른 신체상 정립과 비만스트레

스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담 및 중재 방안에 활용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 특성과 

비만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대상자의 체중조절행위 특성에서 나타난 평균 신장

은 162.52㎝, 평균 체중은 52.90㎏이었다. 이는 체위기준

치[25] 신장 160㎝, 체중 56.3㎏과 비교해 볼 때, 신장은 

크고 체중은 적었으며, 김미옥과 Kayoko[19]의 연구에

서 보고한 한국 여대생의 평균 신장 161.7㎝보다 크고, 

평균체중 53.7㎏보다 적은 체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

대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은 165.36㎝, 체중

은 48.65㎏으로 여대생들의 기준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

식이 심각하여 큰 신장과 적은 체중을 기대한다는 연구

[24]에서의 현상실현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대상자의 BMI는 평균 20.03㎏/㎝으로 김미옥과 

Kayoko[19]의 연구에서 보여준 한국 여대생의 평균 

BMI 20.5㎏/㎝나 체위기준치 21.99㎏/㎝보다 낮은 결과

를 보여 사회적으로 마른체형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

한 여대생들의 마른체형에 대한 실현이 실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체중에 속하는 여대생은 26.3%로 김

은주와 차복경[11]이 전국 여대생을 실시한 연구에서의 

18.3% 보다 저체중의 비율이 더 높았고 본 연구에서의 

비만비율은 3.3%로 김은주와 차복경[11]의 연구에서의 

비만비율 4.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들의 체

중조절행위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원인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여대생들의 저체중 비율의 증가는 날씬

한 여성을 선호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충분한 영양을 통한 성인

기의 건강을 유지할 시점에서 저체중 상태의 지속은 자

칫 비만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과는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대생의 저체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과 이러한 저체중의 급증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여겨진다.  

체형인식에 있어서는 정상체중군이 64.3%, 과체중이

나 비만군이 9.4%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을 표준

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49.8%, 살찐 편으로 인식

하는 경우가 33.8%로 나타나 정상체중군 여대생의 상

당수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였다[11][16]. 

체형과 체격 만족정도에서 만족한 적이 거의 없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상자가 32.4%로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는 여대생이 많았다는 선행연구[11][16]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바람직한 체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의 체형을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에 따라 비

교하게 됨으로써 날씬한 체형에 대한 동경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고 이는 무분별한 체중 감소

의 시도로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체중조절행위에 대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처럼 부적절한 체형인식을 하는 집

단을 대상으로 체중조절을 위한 교육과 상담은 교육내

용과 방법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체중조절 관심도는 대상자의 76.5%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대생의 90% 

이상이 체중조절에 관심을 보였던 것[3]과 유사한 결과

로 대부분의 여대생이 표준체중 이하의 체형을 바람직

한 체형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신체상의 편견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의 체형·체격 강박은 65.7%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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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대생의 경우 체중

조절과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높아 이상적인 체형

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 왜곡된 현상이 두

드러지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 조절 시도 경험도 많

다고 보고한 연구들[5][14][15][26]을 뒷받침해주고 있

다. 식이조절 경험은 76.5%의 여대생들이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5%의 대상자가 과거 체

중조절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고한 이주영과 김주덕[9]

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비만스트레스 정도는 18.26±5.66으로 평균 2.00점 보

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권영숙[2]의 연구에서 여대생

의 비만스트레스정도인 18.35와 비슷하고 박복남, 이혜

자와 박종선[27]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대생의 비만스트

레스 21.77이나 이현주[21]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숙사 

여대생의 비만스트레스 18.92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거

나 특정 계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대상군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

열별, 학년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모든 여대생이 

일정 수준의 비만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체중조절행위에 따른 비만

스트레스와의 차이는 경제상태, 체형인식, 체형․체격 

만족도, 체중조절관심도, 음식량 조절, 체형․체격 강

박, 식이요법경험, 평균수면시간, 원하는 체중 감량정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비만스트레스가 

모든 체중조절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이주영

과 김주덕[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사후검정 결과 

자신의 체형을 비만하게 인식할수록, 체형․체격에 덜 

만족할수록, 체형․체격에 대한 강박이 잦을수록, 식이

요법경험이 많을수록, 원하는 체중 감량의 무게가 많을

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권영숙[2]

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체형에 대한 인식, 선호체형과 현

재체형과의 불일치, 체중조절경험 등이 다른 가장 영향

력 있는 변수들로 작용하여 여대생에 있어 자신의 체형

을 뚱뚱하다고 지각하고 좀 더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것이 비만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

한 이주영과 김주덕[9]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체중조

절행동에 있어서 식사조절과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저

체중보다 평균체중과 비만집단이 신체에 대한 비만한 

느낌을 가지며, 신체를 더 비하하고 체력이 건강하다고 

느끼며, 체중과 체형에 관심이 많고 더 중요하게 여기

고 신체에 대한 매력은 덜 느끼고 있음을 보고한 결과

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

레스가 무리한 체중조절을 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비만에 대한 정확한 지식

과 교육뿐 아니라 여대생의 비만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이유를 제시

하기도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와 비만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만스

트레스 정도는 산술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체중조절행위 특성에 따른 비

만스트레스와의 차이는 경제상태, 체형인식, 체형․체

격 만족도, 체중조절관심도, 음식량 조절, 체형․체격 

강박, 식이조절경험, 평균수면시간, 원하는 체중 감량정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을 대

상으로 올바른 체중조절행위와 비만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는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

대생의 올바른 신체상 정립과 비만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담 및 중재를 통한 건강관리 실천 방안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가 대상자들이 일 지역에서 편의 표집된 여대생으로 국

한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전체 여대생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하

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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